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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 교육은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적인 지식을 실

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서 지

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총체적인 

간호지식의 습득이 가능해지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

려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반성의 폭을 넓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간호관을 형

성하게 되며 미래의 간호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임상실습 교육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간

호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호학생은 낯선 환경과 복잡한 인간관

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 교육으로 인해 스트레스

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겪게 되고(Hanna, 

1997),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임상실습 중에 직면하

게 된 실무와의 괴리감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

다.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으로서의 모호한 위치에 적응

하지 못하고 자신을 주변인으로 생각하여 자신감을 상실

하고, 간호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를 무능

력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좌절감을 경험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과 간호에 대해 

심한 회의감을 갖게 되어 중도에 간호학을 포기하는 경

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교육 중에 경험하게 되

는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게 되는 체험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나 정신간호학 실습 경험과 관련된 연

구는 수 편 찾아볼 수 있으나(Ko & Kim, 1994; 

Shin, 1996; Seo, Kim & Chon, 1996; Moon, 

1998; Lee, 1994), 아직까지 중환자실 실습 경험에 관

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중환자실은 위기에 

처한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치료기구를 

사용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간호가 제공되는 곳

이기 때문에, 간호학생은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소

극적으로 임상실습에 임하게 되기 쉽다(Kim,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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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른 임상실습 환경에 비해 대상자의 죽음을 가까

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곳이므로, 간호학생이 받는 스

트레스도 다른 임상실습 환경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험의 의미를 밝히는 기술

적 연구로서의 현상학적 측면과, 체험과의 개연성을 통

해 객관화된 기술 속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학

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Van Manen(1990)의 해

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

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이다.

Ⅱ. 본    론

1. 체험의 본질에 집중

체험은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이다. 체험

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현상을 지향하고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며 가정과 선이해를 설명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을 지도하

면서 간호학생이 중환자실 실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

는지, 중환자실 실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현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지향을 통해서 형성된 현상학적 질문은 ‘간호

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 내내 현상학적 질문을 지향하기 위해서 먼저 연

구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선이해와 가정이 고려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나는 중환자실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간호학생의 임상실

습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간호

학생일 때 중환자실 임상실습을 어떻게 생각했었는가?’라

는 질문을 통해 판단을 중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선이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단계와 분석단계

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고찰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가 중환자실 임상

실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이해와 가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간호학생은 중환자실의 상황에 당황할 것이다.

둘째, 간호학생은 중환자실의 상황에 적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셋째, 간호학생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넷째, 간호학생은 삶과 죽음에 대해 숙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간호학생은 간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2. 실존적 탐구

1) 어원추적

어원에 주목하다 보면 단어들이 나오게 된 원천인 체

험과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던 본래적인 생활형식과 만

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 중환자실, 임상, 실습의 어원

을 살펴보았다.

중환자(重患者) : 중병을 앓는 환자

중환자실(重患者室) : 집중가료실(集中加療室)

임상(臨床) : 병상(病床)에 임함

실습(實習) : 실지로 해보고 익힘. 주로 실과(實科)에 

관한 일을 현장이나 실습실 등에서 행하

는 학습(Lee, 1999)

중환자실은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집중적인 치료

가 시행되는 곳으로, 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상 빈번한 응

급상황의 발생과 함께 삶과 죽음이 늘 가까이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 문학과 예술작품에서의 경험적 묘사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과 관련된 문학과 예술

작품은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에 관련된 시와 중환자실 봉사체험기, 그리고 간호학생

의 첫 실습 소감문 등을 참고로 하였다. Choi(2003)는 

〈중환자실에서〉라는 제목의 시에서 중환자실을 병마와 

신음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곳으로 표현하면서, 희망

의 꽃이 피어나 완전한 치유(나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

는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는 중환자실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무력함의 표

출로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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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

생활에 묻은 먼지 같은 질병으로

병마의 굴뚝에 솟아오르는

신음의 연기가

상처의 쓰라림 위에

아픈 세상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쓰라림의 기쁨 위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

몸이 아픈 삶을 어루만져주고

아픈 맘을 다독여주어

한 알의 단단한 씨앗 속에

우주를 열어 젖히는 희망이 피어나기를

......

병마의 장벽으로 

어둠이 깔려

고통으로 눈물겹지만

주의 긍휼의 빛살로

완전한 나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꽃 동네 봉사체험기〉에서 봉사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실감하며 새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정상인의 역할에 대한 자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관리과를 통해 접수를 마치고 봉사할 곳으로 노인 센

타 남중환자실로 배정받았다. 

......

팔다리가 굳어 전혀 펴지지 않는 분을 비롯하여 다리

가 한쪽 또는 양쪽이 잘려 나간 분들을 보면서 신체가 

멀쩡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고 정

상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을 되내이게 하였고.....

첫 학기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은 〈첫 실습을 

마치며〉에서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훌

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힘겹고 바빴던 실습은 끝이 났다. 많이도 배웠지만 

많이도 힘들었던 생활...... 간호과 학생으로서의 첫 실

습.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인 실

습...... 실습을 마치며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그중에

서도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은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실습

을 하면서 나의 무지에 많이도 실망했었다. 아주 많이

도...... 하지만 그러한 실망감이 나에겐 다시 한 번 도

약을 꿈꿀 수 있는 깨달음이 되었다.

 

3) 연구자 자신의 경험 기술

본 연구자는 학생 시절 3학년 임상실습 기간 중에 첫 

실습지로 중환자실 실습을 하게 되었다. 중환자실에 대

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서는 순간 

‘뚜뚜뚜’하는 기계음속에 수액을 몇 개씩이나 달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얼핏 보기에도 ‘보통 상황이 아

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간호사로부터 중환자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서도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았다.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환자들의 모습도 낯설었고, 여기저기서 울리는 알람소리

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일반 병동과는 모든 게 너무

나 달랐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환자들은 모두 다 위중

해 보였고 감히 곁에 다가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환

자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기관내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그르렁거리는 소리

가 나면 학교에서 배웠던 흡인을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

이 들었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주춤

거려졌다. 그러다가 간혹 흡인을 시행할 때면 얼굴이 온

통 빨개지면서 금방이라도 상체를 일으킬 듯이 움직이며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했

다. 2시간 간격으로 시행되는 체위변경 때에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잘 몰라서 간호사

들이 하는 대로 잡고 당기면서 흉내만 낼 때도 있었다. 

환자들의 대변을 치워야 하는 일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가 쉽지 않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환자들을 볼 때면 

자꾸 불안해서 환자의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곤 했다. 자신이 처한 상태도 모르고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환자들이 너무 안쓰럽게 생각되

었고,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생각에 안

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 우리들과 달리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능숙한 솜씨로 환자들을 간호했다. 바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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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에서도 환자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즉각적인 처치를 시행했고, 무의식 환자들을 대할 때에

도 환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인지 간호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한 쪽에 우두커니 서 있게

되면 이런저런 눈치가 보여서 영 마음이 불편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

는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고,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많

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떠올랐었다.

중환자실 실습은 어렵고 힘든 실습이었지만 일반병동

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 상황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간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었다. 그리고 이제는 간호학생의 임상실

습을 지도하는 과정 중에 학생들의 중환자실 실습소감을 

들으면서, 과연 학생들은 중환자실 실습을 통해서 어떠

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4) 현상학적 문헌참고

Windsor(1987)는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서 간

호기술, 시간관리, 전문가로서의 사회화 등을 배우게 되

며, 업무규칙에 대한 강박적 불안을 경험하는 단계와 간

호사의 역할규명에 대해 고민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단계

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

에 대해 연구한 Neil 등(1998)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으로 임상간호 상황에 자신의 역할을 반영함, 임상

상황에서 배우고자 노력함, 적극적으로 지도자를 찾음, 

간호사-대상자-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함, 자신의 간호기

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함의 주제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Colazzi의 방법을 사용하여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

험을 연구한 Beck(1993)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으로 불안을 느낌, 버려진 느낌을 받음, 실제적인 충격에 

직면함, 스스로를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함, 잘 할 수 있

을지를 걱정함, 미래에 대한 각오를 다짐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로 Shin(1996)은 Van Manen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간호학생의 첫 학기 임상실습 체험을 

연구한 결과, 간호학생은 첫 학기 임상실습을 통해서 환

상기, 혼란기, 미래를 향한 도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

였다. 간호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간호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환상기를 지나 혼란기로 접

어들게 되고, 혼란기 동안 현실충격, 준비되지 않은 이질

감, 이론과 수행의 괴리감, 간호정체성 혼란감, 인간존엄

성 상실감, 다양한 역할모델로부터 오는 혼란을 겪으면

서 자신을 뒤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전문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첫 임상실

습 체험을 연구한 Park과 Kim(2000)은 첫 임상실습 

체험의 본질적인 주제로 두려움의 첫걸음, 이론과 실제 

사이의 율동적 양상, 변화되는 자신의 발견과 확장의식

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실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첫 

임상실습에 임한 간호학생은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제사

이의 차이를 알게 되고 때로 간호사에 대한 실망감도 갖

게 되지만,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전문직 간호사의 역

할을 인식하게 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Ko와 Kim(1994)은 첫 임상실습을 경

험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간호학생은 첫 

임상실습을 통해 긴장,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 피로, 

실망과 회의,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간호학

생은 생소한 실습환경에 긴장하게 되고 간호기술의 부족

과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간호학생으로서의 모호한 

위치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기대와 현실간의 차

이로 실망과 회의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한편으

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증진되고 간호의 정체성

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성취감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

였다.

5) 연구참여자의 개별체험

본 연구의 참여자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소재 C 대학교 부속병원 중환자실에서 2주 40시간동안 

임상실습을 수행한 C 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생 74명으

로, 연구자가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

의를 얻은 후에 간호학생들에게 실습내용 전반에 대해 

실습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1주일마다 제출하도록 하였

다. 실습일지는 실습 중에 경험하거나 느낀 점, 실습 소

감 등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진술하도록 사전에 작성방

법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실습일지가 학생 개개

인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2주간의 실습일지를 제출 받은 후에는 연구자 3인이 반

복해서 읽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자연스럽고 편

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실습조별로 1회

의 그룹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중환자실 실습이 많은 도움

이 되었습니까?’, ‘중환자실 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

면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실습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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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감과 함께 실습일지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한 확인 

등으로 진행하였다.

3.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체험의 의미구조를 

반성적으로 수용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파

악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질적인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자 3인이 실습일지와 그룹면담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을 나타내

는 주제진술들을 분리시킨 후, 주제진술들 중 유사하거

나 반복적으로 나타난 진술들끼리 묶어서 전반적으로 포

괄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언어적 변형을 거쳤다. 언

어적 변형과정을 거쳐 도출된 본질적인 주제는 현상학적 

연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과 박사과정

생 1인에게 읽게 한 후 자문을 구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 간호학

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의 본질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다.

ㆍ생소한 기계들과 낯선 상황에 긴장함

ㆍ건강을 잃은 대상자에 대한 안타까움

ㆍ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무력감

ㆍ죽음을 직접 접하며 망연자실함

ㆍ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낌 

ㆍ가족의 애틋한 사랑을 보며 대상자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 

ㆍ인격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깨달음

ㆍ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인식함

ㆍ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수행을 발견함

ㆍ유능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

1) 생소한 기계들과 낯선 상황에 긴장함

간호학생은 새로운 실습 부서에 대한 기대와 걱정 속

에 중환자실로 들어선 순간, 생소하고 복잡해 보이는 여

러 기계들과 그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는 대상자들을 보

게 된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낯선 상황과 분

위기에 위축되며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삑삑삑..... 여기저기서 들리는 기계들 소리였다. 처

음부터 움찔하게 하는 소리였다. 한순간 한순간이 긴장

되었다. 환자들은 억제대로 묶여 있었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수술 자국도 여러 곳에서 보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처음 들어선 중환자실의 모습은 너무나 생소했다. 나

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 지를 몰랐다. 정신 없이 울어대

는 기계들이 나를 더욱 더 불안하고 긴장되게 했다.

처음 중환자실에 들어섰을 때 그 수많은 기계장치들 

때문에 몹시 긴장이 됐다. 여기저기서 나는 땡땡거리는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2) 건강을 잃은 대상자에 대한 안타까움

간호학생은 자신이 처한 상황도 모른 채 의식 없이 누

워 있는 대상자들과, 건강과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

깝고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의식이 없고 힘이 없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

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나야 이제 죽는 일만 남았지. (신장을) 이식 받지 않

는 한......”라고 하시며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다. 희망을 

갖기보다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더 많아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다.

tracheostomy 때문에 몇 번씩 반복해서 들은 후에야 

겨우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만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나는 그저 손을 잡아

드리며 힘을 내시라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3)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무력감

간호학생은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

하고 자신도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적으

로 작은 도움 하나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으며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과 부족함을 한껏 느끼게 

된다.

 suction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왠지 자신이 없

고 아무 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

무 것도 해드릴 수 없는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몸에 부착된 기계를 떼고 몸부림치는 환자의 마음을 

진정시켜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내

가 얼마나 작게만 느껴지던지...... 내 부족함을 한껏 느

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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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나의 무력함이다. 배우

긴 배웠는데 자세히 생각은 안 나고, 설령 생각이 나도 

실제로 해 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어설픈지...... 

4) 죽음을 직접 접하며 망연자실함

간호학생은 처음으로 죽음을 접하게 되면서 갑작스러

움에 할 말을 잃고 멍해지며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 눈 

앞의 죽음을 쉽게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던 죽음이 

실제로는 가깝게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처음으로 환자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

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백해진 환자의 얼굴과 

몸, 그러면서도 들썩이던 가슴, ‘0’을 나타내고 있던 

EKG 모니터...... 

하얀 시트로 얼굴까지 덮고 침대에서 힘겹게 끌려나가

는 그 장면을 내 눈앞에서 생생히 볼 수 있을 줄이

야...... 환자를 엘리베이터로 보낸 후에도 몸은 아직 긴

장상태를 늦추지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랐다.

드라마를 통해서 봐 왔지만, 실제 상황이 되니 ‘과연 

이 환자가 죽은 것이 맞나?’ 하는 생각과 함께 순간 머리

가 멍했다. 예상치 못한 때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분이 밤새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

클해졌다. 하루, 아니 몇 시간만에 사람이 가야 하는 길

이 달라질 수 있다니...... 죽음이 나에게는 먼 얘기인줄

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다.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경험한 날이었다. 그

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억지로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했었다. 누구나 저렇게 죽는데...... 산다는 것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5)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낌

간호학생은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는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과 가족

들 모두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

게 된다.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지......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

낄 수 있었다. 

난 오늘도 새삼스레 뼈저리게 느낀다. 내가 건강하다

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내가 눈을 뜨면 가족

을 항상 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온 몸에 여러 가지 기계들을 달고서 무의식 상태로 

누워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건강하다는 사

실에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ICU에서 실습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생각한 것

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 

6) 가족의 애틋한 사랑을 보며 대상자를 소중한 존재

로 인식함 

간호학생은 대상자에 대한 가족들의 애틋한 사랑과 정

성스러운 간호를 지켜보면서, 은연중에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한 명의 환자로만 생각했던 대상자 한명 한명이 

건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

게 된다.

 환자 가족들이 환자에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네고, 

얼굴을 맞대어 보고, 차례로 들어와 기도를 흡인 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호자가 환자의 얼굴을 쓰다듬어주거나, 아무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얼굴을 맞대며 힘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냥 ‘환자’이신 분이 보호자한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일 비싼 약만 써 달라는 할아버지, 누워 있는 할아

버지의 머리를 정성껏 빗겨 주며 말없이 바라보고만 계

시던 할머니......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분이라도 더 있으려는 보호자들의 모습과 환자들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보호자들의 애틋한 눈

빛은 환자들 개개인에 대한 소중함과 함께 그들이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7) 인격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깨달음

간호학생은 무의식 상태이거나 의사표현을 적절히 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간호제공시 간호사의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되면서, 대상자에 대한 세심하

고 인격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중환자실에서는 나이나 성별이 무시되는 듯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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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있는 환자도 몇 분 계셨지만, 회음부 간호를 하거

나 환자의 신체를 노출해야 할 때에도 스크린을 사용하

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무의식 환자의 경우는 더욱 주

의 깊은 간호가 요구됨에도 그렇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

움을 느꼈다. 

의식이 alert하신 환자분께서 회진 중이니까 나중에 

변을 치워 달라고 손을 저으셨지만, 간호사 선생님께서

는 그냥 변을 치우셨다. 내가 가릴 수 있는 것을 가지러 

가려 했지만 이미 벌써 다 치우신 상태였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다. 체위변경을 

할 때나 소ㆍ대변을 보실 때 가려드린다고는 하지만, 둘

러보면 가슴을 드러내 놓은 채 누워 계시는 여자 환자분

들이 많았다.

8)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인식함

간호학생은 대상자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치료와 간호

과정 중에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로 행

해지고 있는 실무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배웠던 체위변경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기 때문

에 환자의 상태에 맞도록 적절하게 시행하면 된다고 생

각했었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두가지 방향으로만 체위변경을 실시했다.

의사소통책에 나오는 이론을 실제에는 적용할 수가 없

었다. 개방적인 질문을 하라지만 계속 ‘어디가 아프신가

요?’ 라고 물을 수도 없고, ‘날씨가 좋죠?’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으니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환자분이 다리를 버둥거리고 손을 휘저으며 얼굴이 붉

게 변할 정도로 아파하셨는데, 그냥 지나치는 간호사 선

생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호란 cure가 아니

라 care이며 인간을 간호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레지던트 선생님이 gavage feeding을 위해 L-tube

를 삽입했는데, 책에서 본 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무균을 꼭 지키라고 배우고 또 배웠는데 임상에서는 그

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9)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수행을 발견함

간호학생은 대상자에 대한 간호사들의 체계적이고 합

리적인 간호수행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중환자실을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적인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

기게 되며 동시에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곳

으로 느끼게 된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단 1분도 헛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수시로 환자들에게 시선을 주시며 상태를 

살피셨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간호를 수행하고 계셨다.

ICU 선생님들은 단순히 order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처치에 대한 이유가 분명했다. 

중환자실에서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최

대한의 간호를 본 것 같다.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이 존

재하는 곳인 것 같았다.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였다. 사

회에서 흔히 말하는 “의사의 조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뒤엎는 모습들이었다. 

10) 유능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

간호학생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간호사들의 모습과 

간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인간을 배려할 줄 아는 유능하고 따뜻한 간호사

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간호사 선생님들의 유능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싶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실습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좀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똑똑해져야겠다는 것, 그리고 환자들을 더 많

이 배려해야겠다는 것이다.

간호사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욱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학생간호사라서 skillful하고 사랑이 깃든 간

호를 과학적으로 해주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환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멋진 간호사가 되겠노라고 다짐

했다.

4.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는 좀 더 생생한 체험들을 

읽어낼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쳐쓰는 글쓰기 

과정이 포함된다.

간호학생은 중환자실에 대해 들어왔던 여러 이야기들

을 떠올리며 기대와 걱정 속에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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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실습을 시작하게 된다. 실습 첫 날 아침 중환자실에 

들어선 간호학생은 생소한 기계들, 시끄럽게 울리는 기

계음,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모습을 바라보

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낯선 상황에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잠시 후 중환자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서 간호수행을 관찰하고 체위변경 등을 돕던 간

호학생은 의식이 없거나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채 힘없이 

누워 있는 대상자들을 대하게 되면서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뭔

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지만,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스스로에 대한 무력

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던 중 간호학생은 처음으로 죽음

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되고, 갑작스러움에 한동안 할 

말을 잃고 멍해지며 어쩔 줄 몰라하면서 자신의 눈앞에

서 일어난 죽음을 쉽게 실감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과

정 속에서 간호학생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인지를 새삼 깨달으며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호자 면회시간을 지켜보게 된 간호학생은 애틋한 사랑

과 정성으로 대상자를 간호하는 보호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 비록 의식 없이 누워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들 모두

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보호자들과는 달리 대상자들에 대한 간호 수행

시 세심한 배려와 인격적인 존중이 부족한 간호사들의 

모습과,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무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간호학생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합리적이고 체계적

인 간호수행을 보게 되면서 간호의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간호에 대한 긍지를 느끼게 되며, 

자신도 미래의 유능하고 인간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에 대한 이해를 통

해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

능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간호학생의 간호요구에 대

한 민감성의 향상과 효율적인 간호중재 개발이 이루어지

게 되어 간호지식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

된다.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의 본질

과 의미를 이해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한 간호중재 개발에 사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체

험의 본질에 집중, 실존적 탐구,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

성,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의 4단계를 거치며 진행하

였다. 연구참여자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소재 

C 대학교 부속병원 중환자실에서 2주 40시간 동안 임상

실습을 수행한 C 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생 74명으로, 

자료수집은 실습내용 전반에 대한 실습일지의 작성과 그

룹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주제를 분석하고 언어적 

변형을 거쳐 나타난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실습체험의 본

질적 주제는 「생소한 기계들과 낯선 상황에 긴장함」, 

「건강을 잃은 대상자에 대한 안타까움」, 「아무런 도

움도 될 수 없는 무력감」, 「죽음을 직접 접하며 망연

자실함」,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낌」, 「가족의 

애틋한 사랑을 보며 대상자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 

「인격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깨달음」,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인식함」,「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수행을 발

견함」, 「유능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

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은 중환자실의 낯선 상황과 

분위기에 긴장하게 되고, 건강을 잃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러

한 대상자들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죽음 앞에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하면서 다시 한 번 건

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간호학생은 대상

자에 대한 보호자들의 애틋한 사랑을 가까이에서 지켜보

면서 대상자들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대상자

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의 필요성과 함께 이론과 실무 사

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

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간호수행을 통해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을 발견하고, 자신도 중환자실 간

호사처럼 유능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

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2. 제언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환경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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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간호학생이 중환자실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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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Study of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t the Intensive 

Care Unit*

Park, Kyung-Sook**ㆍHwang, Yun-Young***

Choi, Eun-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on-site clinical experience at intens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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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ICU), which will help on developing 

fundamental tool to enhance the effect of their 

clinical practice. Method: Van Manens 

hermeneutic-phenomenological method has been 

used to analyze the data. Participants consisted 

of 74 third-year nursing students who performed 

the clinical practice at an ICU in C university 

hospital. The students got the group interviews 

and kept the clinical diaries. Data was collected 

from series of group interviews and contents of 

the students clinical diaries. Result: Major 

concerns related to students clinical practice 

were found as follows :「being nervous about 

unfamiliar machines and situations」,「being 

frustrated about the patients」,「feeling of 

helplessness」,「being stupefied from witnessing 

a death」,「realizing the importance of health」,

「realizing individual patient's precious value 

through family's love」,「realizing the 

importance of treating a patient as humanbein

g」,「real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ory 

and practice」,「modelizing two aspects of 

nursing: professional and personal」, 「readiness 

to become a capable nurse」. Conclusion: We 

are able to obtain in-depth understandings 

about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t the ICU. Based upon thi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better nursing 

interventio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Lived experience


